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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봄,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보스턴에서 일하

던 아들이 재택근무하게 되었다며 집으로 돌아왔다. 

그리고 일 년쯤 지나 또 나갔다가 지난 7월, 다시 집으로 

돌아왔다. 그 사이에 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

고 농구 지도자로 직업을 바꿨다.

아들이 돌아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샌프란시스코에 

살던 딸이 살림살이를 몽땅 싸들고 내려왔다. 컴퓨터

만 있으면 일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면

서 집을 베이스로 하고 여기저기 도시를 여행하면서 일

하겠다고 했다.

WHO(세계보건기구)가 펜데믹을 선언하고 2년 5개월

이 지났다. 정확하게 유행병이 번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

계산한다면 3년 정도 지난 셈이다. 펜데믹 초기, 백신 등

장 이전의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다. 마스크와 거리두기

를 국가가 강요했고, 마스크 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

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면서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. 

관공서를 비롯해 식당 등 많은 업소들의 영업을 중단시

키거나 제한하면서 한때 일상이 마비되기도 했다. 그 후 

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되었다. 하지만 백신은 

100%의 방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. 백신 접종 후 일정 

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.

2021년 들어서서 제한적 여행이 시작되었고, 개도국

과 저개발국가에서도 백신접종을 시작했다. 점차 개도

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여행이 가능해졌다. 그러나 코로

나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을 조롱하는 듯 변이를 거듭

하며 좀처럼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. 그 결과 

4차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감염되는 사례가 빈번

하게 발생하고 백신의 효과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

늘어나고 있다. 게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해도 팬데믹 

초기처럼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현저하게 낮아

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

에서 벗어난 듯 보이기까지 한다. 그보다 코로나 불감

증이란 말이 더 적당해 보인다. 그런 탓인지 이제는 마

켓 등 공공장소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

착용하지 않는다. 그들은 이미 마스크에서 해방된 모

습이다. 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

하게 보일 정도이다.

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

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사무실로의 

복귀를 주문했으나, 재택근무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사

무실로 복귀하느니 차라리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

다는 점이다. 글로벌 리쿠르팅 기업‘로버트 하프’는 

지난 3월 미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   

‘미국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100% 사무실 근무로 강제 

복귀하느니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겠다’라고 답했다고 

발표했다.

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10월 말

부터 11월 초까지 재택근무 직장인 1만1,000명을 대상

으로 사무실 복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

가까운 45%의 근로자가 사무실로 복귀하느니 재택근

무를 위해 이직하겠다고 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. 이런 

조사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감염

에 대한 걱정보다 오히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람

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. 더구나 재

택근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

에 비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성과도 더 높인

다고 주장한다.

코로나 사태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 제도에도 많

은 변화를 초래했다. 심지어 학교 교육 시스템마저 변했

다. 이제는 강의실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듣고 리

포트를 써내고 학점을 취득한다. 심지어 미술계열이나 

이공계열 등 교수의 섬세한 지도가 필요한 강의조차 화

면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할 정도가 되었다. 직장도 마

찬가지다. 집에서 일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되고, 얼

굴을 보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면 앞에 앉아 서

로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 된다.

과연 코로나가 종식되면 코로나로 야기된 변화들이 

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지 의문이 든다. 아니 

그보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더 

크다.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백신을 3 번, 4 번 

접종해도 연일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니, 코로나 

종식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

인지도 모른다.

오늘 딸은 한 달 살다 오겠다며 뉴욕으로 떠났고, 아

들은 새벽 일찍 농구 트레이닝이 있다며 집을 나갔다. 

회사와의 시차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일하는 것이 싫다

던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 밤낮을 구별하

지 않는다. 우리 집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와 결코 무관

하지 않은 듯하다. 코로나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이전

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보인다. 어

쩌면 지금보다 더 무궁무진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

도 모른다.

포스트 코로나 시대


